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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family functioning, empathy and ag-
gression by high school students. Methods: This was a descriptive study. The survey participants were 467 high 
school students from M city. Data were collected from November 29 to December 7, 2012 and self-report ques-
tionnaires including a Family Adaptability Cohesion Evaluation Scale,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es, and an 
Aggression Questionnair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samples t-test, 
ANOVA,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sults: The majority of the subjects were 2nd graders (42.0%) and female 
(57.2%). 59.7% of the subjects had religion, 84.8% were living together with parents. The mean ages of their fathers 
and mothers were 49.90±0.20 and 46.85±0.19 respectively. Aggression was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negative 
correlation with family functioning and empathy.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the most pow-
erful predictor of aggression was empathic concern. Empathic concern, family cohesiveness, perspective taking, 
personal distress and gender accounted for 16.7% of the variances.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provide ag-
gressiveness reduction programs for high school students that consider their family functioning and empa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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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사회의 청소년 범죄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

는데, 2012년 우리나라 전체범죄자 중 소년범죄자의 비율

은 4.4%, 범죄유형은 폭력범과 강력범이 30.8%로 소년인

구 감소를 감안했을 때 계속 증가하고 있고, 2007년 소년

범죄 재범율이 31.5%에서 2011년 40.5%로 증가하여 점

차 상습화되어 가고 있으며, 청소년 범죄 중 16~18세 연령

대 범죄비율은 2007년 51.5%에서 2011년 72.8%로 크게 

증가하여 고등학생 연령대의 범죄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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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MOGEF], 2012).

이러한 청소년기의 가정과 학교에서 반사회적 범죄를 일으

키는 것으로 알려진 공격성은 폭력, 약물남용, 자살, 범죄 등과 

같은 문제 행동들도 유발하는 원인이기도 하며, 또한 파괴적인 

행동이 내포된 분노, 적의, 증오, 불안 및 원한으로 인해서 타

인과 자기 자신에게 심각한 손해나 손상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

는 행동이기도 하다(Kim & Kim, 2004; Min et al., 1998).

청소년기의 공격성은 발달단계에서 경험하는 변화이기도 

하지만, 지나친 반항적, 공격적 행동은 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고, 자살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을 유발하고, 이러한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청소년과 가족에게는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Coie, Lochman, Terry, & Hyman, 1992; Kim 

& Kim, 2004). 특히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여가시간부족과 

입시불안감으로 대변되는 ‘입시지옥’라는 독특한 개인적 ․ 사
회적 상황 속에서 경험하는 공격성은 적절히 관리해야 할 필

요성이 있으며(Kim, D. W., 2008; Song et al., 1999), 성장

과정 중에 공격성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않고 중단되는 불연

속성으로 인해 예방이나 감소의 여지가 있으므로 공격성의 발

달과 증감에 영향요인을 찾아내고 관련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Shin, Kwak, & Kim, 2012).

청소년기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유전, 성격, 

스트레스, 친구관계, 교사 ․ 학생관계, 부모 ․ 자녀관계나 양육

방식 등의 가족기능, 경제적 상황, 공감능력 등이 알려져 있다

(Chae, 2005; Kim & Kim, 2004; Kim, K. A., 2008; Min et 

al., 1998; Olson, Bates, Sandy, & Lanthier, 2000). 이 중에

서 공감능력은 다른 사람에 대한 느낌이나 감정에 대한 반응을 

의미하며,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타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가능해짐으로써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해소하여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돕고, 폭력행동이나 비행행동을 감소시켜 사

회적 적응이나 성취에 영향하므로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효과

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avis, 1980; Lee & Lee, 2011).

이러한 공감능력은 유년기 부모로부터 이해받고 수용된다

는 애착경험을 통해서 형성되므로 부모 ․ 자녀관계에서 불안

정한 애착을 경험하는 경우, 비행행동이나 문제행동을 할 가

능성이 높고(Park & Lee, 2008), 청소년들이 가장 일차적으

로 사회화 방법을 익히며 친밀감을 형성하게 되는 가족지지는 

이들의 공감능력에 중요한 요소로서 비효율적인 부모의 지지

정도는 청소년기 낮은 공감능력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De Wied, Gispen-de Wied, & Van Boxtel, 2010; Nurco 

& Lerner, 1999; Van der Graaff, Branje, De Wied, & 

Meeus, 2012).

Oetting, Deffenbacher와 Donnermeyer (1998)는 일차

적 사회화 이론에서 어떠한 사회화 자원과 밀착되어 있는지에 

따라 청소년들은 친사회적인 행동을 하거나 분노, 공격성 등 

문제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면서 건강한 가족 내에서 형성된 

결속력이나 애착관계는 규범과 규칙을 내면화하게 하므로 공

격적 행동의 기회를 저하시킨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관점은 가

족에게서 받은 지지가 애착을 형성하고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

며 받아들이게 하므로 가족지지와 공감능력이 상호작용하여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한다고 생각되나, 아직 두 요인과 하위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공격성을 연구한 것은 찾을 수 없었다. 

또한 가족기능과 공격성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Kim과 Kim (2004)은 중 ․ 고등학생과 비행 ․
범죄 청소년 2,111명 대상의 연구에서 부모-자녀관계가 공격

성에 영향하는 요인이라고 하였고, Chae (2005)는 중 ․ 고등

학생 6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언어적 공격성에는 

양육방식, 수동적 공격성에는 친밀감과 양육방식이 영향하므

로 가족기능이 공격성에 영향한다고 하였으며, Yun과 Shin 

(2013)은 초 ․ 중학생 680명 대상의 연구에서 가족구조 보다

는 개인의 우울과 불안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인 측면이 가장 

공격성에 영향하므로 가족기능과 학교기능을 강화하여야 한

다고 하였다. 그러나 Shin (2004)은 초등학생 243명을 대상

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부모 ․ 자녀관계가 인간지향적 관계와 

지위지향적 관계에서 공격성의 차이가 없었으므로 발달수준

에 따라 지위지향적인 관계도 자녀에게 긍정적일 수 있다고 

하였고, Chae (2005)는 가족의 기능성이 청소년의 공격성과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내지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부갈등

이나 자아존중감이라고 하여 기존의 공격성을 형성하는 가족

기능 관점과 다소 상이한 주장을 하였는데, 따라서 실제 공격

성이 발현되는 고등학생 시기에 가족기능과 공격성의 관계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일 지역 고등학생들의 가족기능, 공감능력

과 공격성의 관계를 파악하므로 고등학생들의 공격성을 경감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간호

학적으로 고등학생들의 공격성에 접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일 지역 고등학생들의 가족기능 및 공감능력과 

공격성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가족기능 및 공감능력 하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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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과 공격성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일 지역 고등학생들의 가족기능, 공감능력, 공격성을 파

악한다. 

일 지역 고등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기능, 공

감능력, 공격성을 파악한다. 

일 지역 고등학생들의 가족기능 및 공감능력 하위영역과 

공격성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일 지역 고등학생들의 가족기능 및 공감능력 하위영역이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일 지역 고등학생들의 가족기능, 공감능력이 공

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서 독

립변수는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가족기능, 공감능력이

고, 종속변수는 공격성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M시에서 편의추출로 선정된 고등학교 3곳에서 

설문이 가능하였던 1~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

상자는 의사소통과 설문지를 읽고 쓰는데 장애가 없고, 의식

이 명료하며,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허락한 고등

학생 474명 중 응답이 불충분하였던 7부를 제외한 467명을 

최종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G*Power3.1.3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산출한 결과, 회귀분석에 필요한 효과크기 .15, 유의

수준 ⍺를 .05, 검정력(1-β)을 .95, 예측변수 15개로 계산하

였을 경우 최소 199명이 요구되어 본 연구의 표본수는 충족하

였다.

3. 연구도구

1) 가족기능

가족의 항상성 유지를 위한 가족의 능력이며(Olson, Portner, 

& Lavee, 1985), 본 연구에서는 Olson 등(1985)이 개발한 

Family Adaptability Cohesion Evaluation Scale (FACES- 

III)를 Kim (1990)이 청소년의 가족기능을 조사하기 위해 번

역하고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가족의 결속력, 적

응력 2개의 하위영역으로 각 영역은 10개 문항으로 총 20문

항이 구성되어지고, 5점 척도로 측정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결

속력과 적응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족기능을 조사한 Kim (1990)의 연구에서 도구의 Cron-

bach's ⍺=.78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94였다.

2) 공감능력

타인의 주장, 감정, 생각에 동조하여 자신도 동일한 느낌이나 

마음을 갖는 것이며(Min et al., 1998), 본 연구에서는 Davis 

(1980)가 개발한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를 

Kim (1997)이 청소년의 공감능력을 조사하기 위해 번역하고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관점취하기, 공감적 관심, 

개인적 고통, 상상하기 등 4개의 하위영역으로 각 영역은 7개 

문항으로 총 28문항이 구성되어지고,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

며, 부정 문항 4개는 역산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공감능력을 조사한 

Lee와 Lee (2011)의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86이

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74였다.

3) 공격성

분노, 적의, 증오, 불안 및 원한으로 인해서 타인과 자기 자

신에게 심각한 손해나 손상,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동이며

(Min et al., 1998), 본 연구에서는 Buss와 Perry (1992)가 개

발한 Aggression Questionnaire를 Jung (1996)이 초기 청

소년의 공격성을 조사하기 위해 번역하고 수정한 공격성 척도

를 본 연구자가 고등학생들에게 적합한 단어나 어구로 수정 ․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도구는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지고, 신체적 공격성 6문항, 언어적 공격성 6문항, 적의성 5문

항, 분노 4문항 총 21문항으로 구성되며, 5점 척도로 구성되

어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청소년을 대

상으로 공격성을 조사한 Jung (1996)의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90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 .90

이었다.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2

년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M시 소재 고등학교 3곳의 보

건교사와 담임교사의 협조를 통해 수행되었다. 먼저 설문 내

용에 대해 학교장과 교감의 승인을 받고, 보건교사, 담임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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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fference of Family Functioning, Aggression, and Empathy according to Subject Characteristics

Variables Categories
n (%) or

M±SD

Family functioning Aggression Empathy

M±SD F/H/r/t p† M±SD F/H/r/t p M±SD F/H/r/t p

Gender Male
Female

200 (42.8)
267 (57.2)

72.6±0.88
72.2±0.87

0.321 .748 2.5±0.04
2.4±0.04

1.943 .053 3.3±0.03
3.4±0.02

-1.704 .089

Grade 1st
2nd
3rd

 82 (17.6)
196 (42.0)
189 (40.4)

73.9±1.44
72.5±0.89
71.5±1.06

0.929 .396 2.4±0.07
2.5±0.04
2.4±0.05

1.873 .155 3.3±0.03
3.3±0.03
3.4±0.03

1.597 .204

Religion Have
None

279 (59.7)
188 (40.3)

73.1±0.79
71.2±1.00

1.558 .120 2.4±0.04
2.4±0.04

-0.561 .575 3.4±0.02
3.3±0.03

0.898 .370

Living
together

With parents
Single parent
Other relatives

396 (84.8)
 56 (12.0)
15 (3.2)

73.0±0.66a

68.7±2.01b

69.4±3.73

6.730 .035
a＞b

2.4±0.03
2.4±0.08
2.4±0.21

0.391 .822 3.3±0.02
3.3±0.05
3.4±0.10

2.241 .320

Education
level of
parents

≤Highschool (both)
≥College (either of)
≥College (both)

233 (49.9)
112 (24.0)
122 (26.1)

71.3±0.86
72.1±1.25
74.6±1.28

2.459 .087 2.5±0.04
2.4±0.06
2.4±0.06

1.029 .358 3.3±0.02
3.4±0.03
3.4±0.04

0.419 .658

Father's
occupation

Have
None

398 (85.2)
 69 (14.8)

72.4±0.67
72.2±1.70

0.107 .915 2.4±0.03
2.4±0.08

-0.044 .965 3.3±0.02
3.3±0.04

0.514 .607

Mother's
occupation

Have
None

279 (59.7)
188 (40.3)

73.1±0.84
71.3±0.92

1.389 .166 2.4±0.04
2.4±0.04

0.105 .916 3.4±0.02
3.3±0.03

0.794 .428

Father's age 49.9±0.20 -0.033 .472 -0.061 .189 0.021 .645

Mother's age 46.9±0.19 -0.053 .252 -0.046 .321 0.036 .434

Total 72.4±0.62 2.4±0.03 3.4±0.02

†Mann-whitney.

에게 연구의 목적, 설문지 작성요령과 유의 사항, 연구에 동의

하지 않을 경우 참여하지 않아도 됨을 설명하였다. 윤리적인 

고려를 위해 보건교사 또는 담임교사는 보건교과 수업 후 또

는 담임교사의 조회나 종례시간에 학생들에게 설문 내용의 목

적, 설문의 익명성, 비밀보장을 약속하였다. 설문지 작성 시 

연구참여 동의서를 맨앞에 첨부하였고, 연구참여 동의서에는 

참여를 원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철회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제

시하였다. 최대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연구참여 동의서

에 서명한 경우만 자기보고법으로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여 회수하였다. 작성 소요시간은 20분 정도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가족기능, 공감능

력, 공격성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일반적 특

성에 따른 가족기능, 공감능력, 공격성의 차이는 Indepen-

dent t-test와 ANOVA, Man-Whitney U Test로 분석하였고, 

가족기능, 공감능력, 공격성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

relation Coefficient로, 공격성에 미친 효과는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결과, 남학생 42.8%, 여학생 57.2%로 여학생이 

많았고, 2학년 42.0%, 종교가 있는 경우가 59.7%, 양부모님

과 거주하는 경우가 84.8%, 부모님의 교육정도는 양부모님이 

모두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49.9%, 아버지 직업이 있는 경우

가 85.2%, 어머니 직업이 있는 경우가 59.7%, 아버지 평균나

이는 49.9±0.20세, 어머니 평균나이는 46.9±0.19세, 가족기

능 평균은 72.4±0.62, 공감능력 평균은 3.4±0.02, 공격성 평

균은 2.4±0.03로 나타났다(Table 1).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기능, 공감능력, 공격성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가족기능, 공격성, 공감능력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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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Correlations among Family Functioning, Aggression, and Aggression in the Subjects

Variable

Family functioning Empathy

Total
Family

cohesiveness
Family

adaptability
Total Fantasy

Perspective
taking

Empathic
concern

Personal
distress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Aggression -0.248
(＜.001)

-0.252
(＜.001)

-0.228
(＜.001)

-0.139
(.003)

-0.054
(.242)

-0.224
(＜.001)

-0.272
(＜.001)

0.155
(.001)

Table 3. Influencing Factors on the Aggression

Variable R2 β t  p

Empathic concern .074 -0.144 -3.062   .002

Family cohesiveness .039 -0.195 -4.416 ＜.001

Perspective taking .026 -0.174 -3.554 ＜.001

Personal distress .020 0.207 4.525 ＜.001

Gender .008 -0.089 -2.067   .039

Total R
2
=16.7.

한 결과, 동거가족에 따라 가족의 기능에서만 차이가 나타났

고(H=6.730, p<.035) Man-Whitney U test를 통해 하위 요

소를 비교한 결과, 양부모님과 거주하는 경우(73.0±0.66)에 

양부모 중 한분과 거주하는 경우(68.7±2.01)보다 가족기능

이 유의하게 높았다(Table 1).

3. 대상자의 가족기능 및 공감능력과 공격성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가족기능 및 공감능력과 공격성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가족기능과 공격성은 역상관관계를 보였고(r= 

-0.248, p<.001), 가족기능의 하위영역인 결속력(r=-0.252, 

p<.001)과 적응력(r=-0.228, p<.001) 모두 공격성과 역상

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공감능력과 공격성도 역상관관계

를 보였고(r=-0.139, p=.003), 공감능력의 하위영역인 관점

취하기(r=-0.224, p<.001)와 공감적 관심(r=-0.272, p< 

.001)은 공격성과 역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나 개인적 고통

(r=0.155, p=.001)은 공격성과 순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Table 2).

4. 대상자의 가족기능 및 공감능력이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가족기능과 공감능력의 하위영역 및 일반적인 특성이 공격

성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 결과, 공감적 관심(β=-0.144, p= 

.002), 가족의 결속력(β=-0.195, p<.001), 관점취하기(β= 

-0.174, p<.001), 개인적 고통(β=0.207, p<.001), 성별(β= 

-0.089, p=.039)이 공격성에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전

체 요인은 대상자의 공격성에 대해서 16.7%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Table 3).

논  의

본 연구의 대상인 고등학생들은 남학생 42.8%, 여학생 

57.2%로 여학생들이 조금 많았으나, 2학년이 42.0%로 가장 

많았고, 84.8%가 양부모님과 거주하고 있었으며, 85.2%의 

아버지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 고등학생 집단이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취업형태를 구분하지 않아서 59.7%의 어머

니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2012년 우리

나라 맞벌이 가구가 전체 가구 중 43.5%를 차지한다는 면에

서 본 연구가 다소 높게 조사된 면이 있지만(Statistics Korea, 

2012), 맞벌이가 일반적인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 우리나라 가

족의 모습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 대상자들의 공감능력과 하위영역인 공감

적 관심과 관점취하기는 공격성과 역상관관계를 보였고, 공

격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은 공감적 관심과 관점취하기로 나타

났다. Davis (1980)는 공감적 관심을 타인이 경험하고 있는 

불행한 상황에 대해서 동정을 느끼고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라

고 하면서 아동기에 자기중심적으로 타인의 상황을 인식하다

가 타인지향적 관점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취하기 기술을 통해



 Vol. 24 No. 4, 2013 485

일 지역 고등학생의 가족기능, 공감능력과 공격성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서 개발할 수 있으므로 공감적 관심과 관점취하기는 연관되어 

발달한다고 주장하였고, Jo와 Lee (2010)는 공감적 관심과 

관점취하기는 타인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상황을 정확

히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감의 중요한 두 가지 요소로서 친

사회적 행동의 필수요인이라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공

감적 관심과 관점취하기가 공격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나

타난 것은 이러한 두 요인간의 상호 연관성이 작용했을 것으

로 사료된다. Chung (2010)은 청소년의 공감 수준은 공격성

과 직접적인 역상관관계를 가지므로 공감수준이 낮은 경우, 

대인관계 문제, 도움행동과 같은 이타행동의 부재, 대인간 폭

력 및 공격성 등의 문제로 나타나 인간관계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공감과 공격

성의 관계를 지지한다. 공감능력은 부모에 의해 이해받고 수

용되는 경험을 통해 공감적인 정서를 습득하게 되고 이러한 

경험들이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학습되면서 공감능력이 더욱 

발전된다는 점에서 교육과 학습을 통해서 향상이 가능하므로 

대상자들에게 관점취하기를 통한 공감적 관심 훈련으로 공격

성을 저하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Lee & Lee, 2011).

또한 공감능력의 하위영역에서 개인적 고통과 공격성은 순

상관관계를 보였고, 개인적 고통은 대상자의 공격성을 증가

시키는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였다. Davis (1980)는 타인의 불

행한 상황을 보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고통스러워 지는 것을 

개인적 고통이라 하면서 관점취하기를 잘 하기 위해서는 개인

적 고통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여 공감능력의 다른 하

위영역과 구별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고, Feshbach

와 Feshbach (1982)는 공감을 위해서 감정을 수용하는 능력

이 필요하지만 타인과 정서적으로 혼합되는 경우 인지적 통제

를 넘어 충동적이거나 공격적인 행동이 유발될 수 있다고 하

였는데, 고등학생 시기가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시기라

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이들이 타인의 불행한 상황을 직

면했을 때 인지적 혼란을 겪으면서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

을 일으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Jo와 Lee (2010)

는 개인적 고통은 친사회적 행동과 심리적 안녕감과 역상관관

계를 가지므로 타인의 불행이나 고통을 경험하는 것은 도움행

동 보다는 공격적인 행동을 유발하여 친사회적 행동을 감소시

킬 수 있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개인적 고통의 경험

이 공격성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을 지지한다.

본 연구결과에서 가족의 결속력과 적응력이 대상자의 공격

성과 역상관관계를 보였으나, 결속력만이 공격성에 영향요소

로 나타났다. Olson 등(1985)은 가족 결속력은 가족원들이 

서로에 대하여 느끼는 정서적 유대감으로 상호의존성과 자율

성의 조화 속에 나타나는 정서적인 부분이고, 적응력은 긴장

상황에서의 구조나 역할, 규율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연성을 

나타내는 구조적인 부분이라고 하였는데, Koestner, Franz

와 Weinberger (1990)는 아동의 행동에 관용을 보이거나, 

공격성에 인내해 주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양육활동에 참여

하거나, 어머니가 자신의 역할을 만족스러워 하는 것과 같이 

가족의 정서적, 구조적 부분 모두가 공감능력과 연관되어 아

동의 인격을 형성한다고 하였고, Olson 등(2000)은 자녀가 

부모에게 느끼는 따뜻함이나 애정과 같은 정서적 지지가 청소

년기 표출되는 문제행동의 예측요인이라고 하여 어머니가 아

동에게 갖는 정서적인 측면이 아동의 문제 행동의 중요한 요

인이라고 하였다. 결국 청소년기 인격형성 과정에서 가족의 

정서적, 구조적 부분 모두가 중요하나, 특별히 문제행동은 가

족의 정서적인 지지부족에 기인한다는 이러한 기존 연구는 본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결과, 양부모님과 동거하는 군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가족기능 평균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가. 이에 

대해서 Van der Graaff 등(2012)은 청소년들이 인식한 부모

의 지지정도는 이 시기 공격성 형성에 중요한 예측요인이라고 

하면서 비효율적인 부모의 지지는 비행행동이나 문제행동과 

연관성이 높다고 하였고, Nurco와 Lerner (1999)는 청소년들

과 건강한 가족 구성원들과의 강한 결속력을 통해서 사회적으

로 올바른 행동을 익히고 규범화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결국 

본 연구결과는 편부모보다 양부모님과 같이 함께 거주하는 청

소년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며, 정서적으

로 민감하고 입시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양

부모님으로 부터 받을 수 있는 정서적 지지가 이들의 공격성

을 저하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성별은 공격성에 영향한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서 Crick 등(2006)은 생물학적 차이도 

있지만, 남성이 여성보다 사회적으로 공격성이 더 용인되기 

때문에 공격성이 표출될 가능성이 크므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Sim (2007)은 성별에 따라 공격성의 종

류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면서 남성의 경우 외현적 

공격성이 높았고, 여성의 경우 관계적 공격성이 높다고 하였

는데, 결국 본 연구에서 성별은 생물학적 차이와 사회적 학습

요인에서 기인하여 공격성에 영향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공격성 도구는 성별의 차이를 반영한 공격

성 도구를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보다 설득력 있는 설명을 위

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공격성에 영향하는 요인으로 나타난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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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관심이나 관점취하기, 개인적 고통, 가족 결속력은 모두 가

족의 정서적 지지 측면과 연관성을 가지는데, Oetting 등

(1998)은 청소년기 동안 가족, 학교, 친구들이라는 일차적 사

회화원들과 상호작용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규범이나 일탈된 

행동을 익히게 되므로 어떠한 사회적 자원과 밀착되어 있는지

에 따라 청소년들은 친사회적인 행동을 하거나 분노, 공격성 

등 문제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면서 개인의 일탈행동은 가정에

서 기인한다는 일사적 사회화 이론을 주장하였는데, 본 연구에

서도 부모로부터 애정이나 따뜻함을 느끼면서 이해받고 수용

되는 정서적 지지가 청소년기 공격성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요

인이 된다면 점에서 이러한 일차적 사회화 이론을 지지한다.

본 연구는 지역적으로 편의 추출된 일개 시의 고등학생들

에 대한 조사연구만을 시행하여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고, 변수들이 갖는 설명력이 16.7%로 낮은 수준이

어서 공격성 영향요인을 본 연구를 통해 설명하기에는 부족하

였으므로 향후 종단적 연구를 통해 영향요인을 추가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일 지역 고등학생 467명을 대상으로 가족기능, 

공감능력과 공격성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

구로서 연구결과, 가족기능과 공감능력은 공격성과 역상관관

계를 보였고, 공감적 관심, 가족의 결속력, 관점취하기, 개인

적 고통, 성별이 공격성에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교 청소년들의 공격성을 저하시키기 

위해 가족기능과 공감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

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특히 공격성을 저하시키기 위한 

간호중재 시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이미 공격성과 관련된 

문제를 경험하였던 남자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족과의 결

속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경험하게 하거나, 대상자들

이 타인의 관점을 되돌아보면서 감정을 공감할 수 있는 기회

를 경험하는 것은 이들의 공격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폭

력과 연관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중재의 중

요한 요소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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